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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쌍봉사 단풍나무

단청이 희미해진 옛 절이 하루 중에서 가장 아름다울 때는 석양빛이 처마 밑을 

파고들 무렵이고, 사계절 중에서는 단풍이 붉음을 토해내는 깊은 가을이라고 한다.

화순의 쌍봉사에 가면 세월에 씻겨 단청이 지워진 극락전 앞으로 두 그루의 단풍나

무가 있다. 깊어가는 가을철 사자산에 노을이 지면, 곱게 물든 단풍과 노을빛 극락전

이 어우러져 산사 최고의 아름다움을 선물한다.

단풍나무 앞에는 대웅전이 있는데 주위 건물에 비해 단청이 유난히 짙다. 1984년,

한 신도의 촛불실화로 소실된 이후 복원된 새 건물이기 때문이다.

화재 당시, 대웅전과 극락전 사이에 있는 단풍나무는 자신을 태워가면서 화마로부

터 극락전을 지켜냈다.

쌍봉사 대웅전에 화재가 발생한 것은 4월이었다. 3층 목조탑 구조의 대웅전과 불과 

2, 30미터 거리에 있는 극락전이 연소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. 그러나 그렇게 강한 화

세도 새봄 막 퍼져 나오는 생나무의 푸른 기운을 당하지 못하였는지, 두 그루의 단풍

나무가 가로막은 극락전은 화마를 피할 수 있었다.

  두 단풍나무 줄기 모두에 화상의 흔적이 크게 남아있고, 특히 극락전 오른쪽의 것

은 가지도 많이 훼손되었다. 불에 견디지 못하고 죽은 줄만 알았던 나무에서 이듬해 

다시 싹을 틔웠다. 수령도 제법 오래 되었을 단풍나무는 여전히 곱다. 투박하고 작지

만, 듬직하게 서 있는 극락전과 조화(調和) 이상의 아름다움을 본다.

절집에서의 두 여인을 떠올린다. 강화 전등사에서... 30대 후반의 한 여인이 절집을 

닦는다. 마루며 기둥이며, 보이는 대로 손닿는 대로 쉼 없이 걸레질을 한다. 이마에 

땀이 흘러도 머리칼이 흩어져 내려도 손등으로 쓱 쓸어 올리고는 쉴 새 없이 몸을 부

린다. 허름한 복색에 무표정한 얼굴, 자그마한 체구에 남은 힘을 다하여 쌓인 한을 쏟

아내는 것 같다. 절이란 그런 곳인가.

화순 쌍봉사에서... 한 여인이 일주문을 들어서더니 절 뜰에서 소리 없이 운다. 지

나가던 스님이 짤막하게 한 마디 건넨다. "실컷 울다 가세요." 여자는 한참을 울더니 

호주머니에서 자동차 키를 꺼내 들고는 언제 울었느냐 싶게 총총히 사라진다. 절이란 

그런 곳인가.

한 여인의 모습은 눈으로 보았고 다른 한 여인의 행적은 귀로 들었다. 종교나 제도

가 그 땅의 문화가 되려면 적어도 500년이 흘러야 한다고 한다. 우리의 전통문화는 

얼마간 무속적이고 불교적이며 유교적일 것이다. 불교신자가 아니어도 절집은 그래서 

편한 것일까.

사찰이 아닌 그냥 우리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, 아니 때로는 사는 게 팍팍할 때 

아무렇지 않게 울고 갈 여인을 위하여, 이제 저 깊은 산속 쌍봉사에도 옥외소화전이 

여러 개 설치되어 있고, 절집 주위에는 방화대(防火帶)가 만들어져 있으며, 자세히 보

니 사찰 주변에는 쉽게 타지 않는 수종으로 내화수림대(耐火樹林帶)가 조성되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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